
12. 선교사멤버케어에서 다루는 주영역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Major Areas Covered  

in Missionary Member Care?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선교사들도 인간이므로 다른 사람이 겪는 문제들을 겪는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함께 겪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어떤 갈등이 더 심각한지에 대한 

리스트는 없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무게감은 저마다 다르다. 나는 다섯 가지 주된 

갈등영역을 찾아냈다. 그 중 세 가지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수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떠나는 문제, 문화권을 오가며 자라는 자녀 문제, 변화하는 문화 자체 문제. 

거기에 가족과 정신건강문제 또한 중요하다. 이 장에서 다뤄질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선교사 인원 감소 Attrition 

제 3 문화 자녀들 Third Culture Kids 

재입국 Reentry 

정신 건강 Mental Health 

가족 Family 

 

멤버케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다른 자료에 대한 링크가 필요하다면 계속 읽으세요. 

********************** 

 

선교사들도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이 겪는 갈등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이 자라난 문화와 

전혀 다른 사역지에서 경험하는 추가적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책장에 멤버케어 서적, 잡지, 저널 등을 보며 다른 저자나 편집장이 중요시하는 부분을 

찾아 주영역을 결정하였다. 다섯 개의 주영역을 찾았는데, 그 중 세 영역은 전적으로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 사역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영역은 보다 포괄적이다. 

다음은 각 영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이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서적 리스트와 포스팅 된 인터넷 링크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 장에서 걸쳐 편집된 서적과 링크 

 이 영역에 대해서 다루는 www.missionarycare.com 의 책자 링크  

 이 영역에 대한 주석 달린 참고문헌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링크 

 

선교사 인원 감소 Attrition 
 

2 장에서 글로벌 멤버케어 네트워크(Global Member Care Network)는 멤버케어를 

선교사들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무장시키고 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멤버케어가 발전하기 시작한 

http://www.missionarycare.com/


20 세기 말 즈음에는 ‘지속가능한’이라는 부분은 현실이 아님이 명백했다.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한 해는 자금을 모금하고, 다른 한 해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섬김을 그만 두고 첫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귀국하거나, 첫 임기만 

마치고는 본래 계획과는 달리 선교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도 하였다. 그 숫자는 

‘감소 통계’가 되었다.  

 

1993 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75%의 브라질 교차문화선교사(cross-

cultural missionaries)들이 첫 임기 기간에 포기하거나 두 번째 임기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들은 후에 세계복음주의연합선교위원회(The Mission Commission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는 선교사 감소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http://www.worldea.org). 선교사 인원 감소 줄이기 프로젝트(Reducing 

Missionary Attrition Project [ReMap I])라 불리는 이 연구는 선교사 감소율이 정말 

그렇게 높은지 확인하고, 선교사들이 왜 사역을 그만 두는지, 또한 그 감소율이 오래된 

선교사 파송국가들(북아메리카, 유럽, 호주 등의 Older Sending Countries])과 새로운 

선교사 파송국(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New Sending Countries)들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ReMAP I 의 연구결과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만드는 변화요인들을 

제시하였고, ReMap II 가 이어서 진행되어 그 변화요인들이 정말 선교사 인원 감소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변화 요인들은 효과가 있었다. 이 두 연구는 

21 세기로의 전환점에서 선교사 인원 감소에 대한 연구의 핵심이다. 

 

관련 서적 Books. 두 권의 책이 발간되어서 새책이나 중고책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각각의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이다.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귀중한: 선교사 인원 감소의 요인과 대책을 
찾아서, 1997. 윌리엄 테일러 편저이고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있는 윌리암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에서 출판했다. ReMAP I 프로젝트에 관한 

380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다. 

 Worth Keeping: Global Perspectives on Best Practice in Missionary 
Retention 지킬 가치가 있는: 선교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전방위적 고찰, 2007. 랍 헤이(Rob Hay), 밸러리 림(Valerie Lim), 데트레프 

블로셔(Detlef Blocher), 잽 케텔라(Jaap Ketelaar), 새라 헤이(Sarah Hay) 

공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윌리암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에서 발간. 422 페이지에 이르는 ReMAP II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다. 

12 페이지로 된 2개의 ReMAP 프로젝트는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dmgint.de/fileadmin/user_upload/PDFs1/ReMAPI_summary.pdf 

  

책의 섹션들 Sections in Books.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들의 성장을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한 글, 1988, 

켈리 & 마이클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저한 이 책에는 “선교사 

감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링크 40장과 41장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orldea.org/
http://www.dmgint.de/fileadmin/user_upload/PDFs1/ReMAPI_summary.pdf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소책자 Brochures. 선교사 인원 감소와 관련해서 다음 두 권의 소책자가 있다. 

 조급한 출발(Premature departure):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remature_departure.htm 

 탈진(Burnout):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burnout.htm 

 

인쇄된 자료들 Printed sources. 출판된 소논문, 서적과 책 속에 삽입된 글들은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10 

 

제3문화 자녀들 Third Culture Kids 
 

지난 20세기 후반부 이전에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선교사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도 

본국에서 자라는 다른 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과 본국을 오가며 

자라는 자신의 자녀들을 관찰하던 미시간주립대학의 룻 우심(Ruth Useem) 교수는 

성장기의 중요한 시간을 부모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은 모든 문화들과 

관계를 잘 맺지만 그 어떤 문화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심 

교수는 이들을 제3문화 자녀(TCKs)라고 불렀다. 

 

TCK들은 훨씬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도 다르다. TCK들은 그들이 살아 왔던 그 어떤 문화에도 충분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다른 TCK들이라도 그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이들은 누가 TCK가 아닌지도 구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TCK가 다른 

TCK에게 삼자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녀는 외국에서 한 2년 살았다고 하는데 

TCK는 아니야. 우리와 생각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TCK는 선교사 자녀들 뿐 아니라, 군인 자녀, 외교관 자녀, 국제 무역인들의 자녀등도 

포함된다. TCK들은 선교사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여러 문화를 접하며 자라지 않은 

그들의 부모와는 다르다. TCK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고 그들에 관한 많은 

책들도 쓰여졌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 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선교사 자녀에 관한 세 개의 주요 국제 컨퍼런스가 마닐라와 키토와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1987년에 MK-CART/CORE가 12개의 선교사 파송 에이전시에 

의해 결성되었다. MK-CART/CORE의 의미는 선교사 자녀—자문과 연구팀/연구와 기부 

위원회(MK-Consultation And Research Team/Committee On Research and 

Endowment)이다. 이 그룹은 이후 15년에 걸쳐 세 개의 주요 연구와 조사를 했다. 이 

연구의 가장 완성된 보고서는 아래 열거된 레슬리 앤드류(Leslie Andrews)의 책The 
family in Mission 선교사 가정에 실려 있다. 

  

선교사 자녀과 가정의 연구에 대한 좋은 리뷰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remature_departure.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burnout.htm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10


http://www.mrnet.org/system/files/library/critical_review_on_mks_families.pd

f  

 

관련 서적 Books. 선교사 부모를 둔 TCK들에 관해 적합한 책 몇 권을 소개한다. 

출판된 책은 새책이나 중고책으로 구매 가능하다. 

 

 Don’t Pig Out on Junk Food: The MK’s Guide to Survival in the U. S. 정크음식을 

먹지 말라: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교사 자녀 가이드, 1993, 알마 고든(Alma 

Daugherty Gordon) 저.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에 있는 

복음선교정보서비스(Evangelical Missions Information Service) 출판. 이 책은 

다이어트 이슈가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온 십대 TCK들에게 닥치는 삶의 여러 

면들에 대한 조언들로 가득 차 있다. 

 Third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Worlds 제3문화 
자녀: 세상에서 자라는 경험, 2001, 2009, 데이빗 폴락과 룻 레켄(David C. Pollock 

and Ruth E. Van Reken) 공저. 니콜라스 브릴리 출판사(Nicholas Brealey 

Publishing)에서 출판되었고, 부모, 십대자녀, 어른이 된 TCK들에게 귀중한 책이다.                                                                                                                                                                          

 Raising Resilient MKs: Resources for Caregivers, Parents, and Teachers 
오뚝이같은 MK로 키우기: 양육자, 부모, 교사를 위한 자료들, 1998. 조이스 

바워스(Joyce M. Bowers) 편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즈에 있는 

국제크리스쳔스쿨협회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에서 출판. 

이 글은 온라인 링크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resilient_mks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Fitted Pieces: A Guide for Parents Educating Children Overseas 잘 맞는 조각들: 

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들을 위한 가이드, 2001, 제넷 블룸버그와 데이빗 

브룩스(Janet R. Blomberg and David F Brooks)가 편저자이고, 쉐어 교육사(Share 

Education Services)에서 출판. 그런 부모들을 위한 귀한 책. 
 Third Culture Kids and Adolescence: Cultural Creations 제3문화 자녀들과 

청년기: 문화적 창조물들, 2005, 로날드 코테스키(Ronald L. Koteskey)가 저자이고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cultural_creations 에서 무료로 

공유가능하다. 이 글은 TCK들을 위해 쓰여졌으나 그들을 이해하기 원하는 TCK 

부모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책의 섹션들 Sections in Books. 두 권의 편집된 책 안에 제3문화자녀(TCK)와 

선교사자녀(MK)에 관련된 많은 소논문들이 있다.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들의 성장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한 글, 1988, 켈리와 미셀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집한 이 책에는 세개의 장으로 구성된 

“선교사 자녀들”이란 부분과 또 다른 세개의 장으로 구성된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다음 링크의 24-29장에 걸쳐서 볼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The Family in Mission: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Those Who Serve 선교사 

http://www.mrnet.org/system/files/library/critical_review_on_mks_families.pdf
http://www.mrnet.org/system/files/library/critical_review_on_mks_families.pdf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resilient_mks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cultural_creations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가정: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돌봄, 2004, 레슬리 앤드류스(Leslie A. 

Andrews)가 편집했고 콜로라도주 팔머 레이크(Parmer Lake, CO)에 있는 

국제선교사양성원 (Missionary Training International)에서 출판. 이 책에는 

“교육적 맥락(educational context)”이라는 부분과 “성인선교사 자녀들(adult 

missionary kids)”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숙사학교연구(the boarding school 

study)”에 관한 부록과 “성인선교사자녀연구(the adult missionary kid study)”에 

관한 부록에 선교사 자녀들에 관한 총 15장에 이르는 글과 부록들을 볼 수 있다.  

  

소책자들 Brochures. 제3문화자녀들(TCKs)과 관련된 두개의 소책자가 있다. 

 자녀들의 적응에 관한 것은 다음 링크에: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children_adjustment.htm 

 청년기와 청소년에 관한 것은 다음 링크에: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dolescence.htm 

  

인쇄된 자료 Printed sources. 인쇄된 소논문, 서적과 책들 속에 일부분으로 삽입된 

글들은 링크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선교사자녀 케어(MK care)”나 “성인선교사자녀들(Adult MKs)”을 클릭하라. 

 

재입국 Reentry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해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새 문화권으로 옮기는 

“공백기(vacation)” 이후에 발생하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놀라지 않도록 미리 경고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 왔을 때 발생하는 “역문화 충격(reverse culture 

shock)”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수천년 전에 쓰여진 오딧세이(Odyssey)에서 호머(Homer)는 자기 나라를 떠난지 20년 

만에 돌아와 잠을 깬 오디세우스(Odysseus)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멀리 

까지 뻗어있는 도로들과 조용한 바닷가와 바위들과 절벽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살던 땅이었던 곳을 바라보며 일어나 서서 슬프게 부르짖었다: ‘세상에..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나는 여기서 뭘하고 있단 말인가?’” 선교사들은 열렬히 환영받으며,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 떠났던 곳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을 기대하며 본국에 

돌아오기를 고대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변했고 본국의 문화도 변했고 친구들도 

변해서 그들은 외롭게 버려진 느낌을 받았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지만, 그런 줄 알고 갔어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재입국에 관해 많은 글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사의 재입국을 위한 글들을 

소개한다. 

  

관련 서적 Books. 여기에 소개한 책들은 대부분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새 

책이나 중고책을 구입할 수 있다. 

 Re-Entry: Making the Transition from Missions to Life at Home 재입국: 
사명으로부터 본국에서의 삶으로의 전환, 1992, 피터 조르단(Peter Jordan) 저,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children_adjustment.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dolescence.htm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YWAM 출판. 20년 동안 고전으로 읽혀왔다. 

 Burn-Up or Splash Down: Surviving the Culture Shock of Re-entry 열 받을 
것인가 냉정할 것인가: 재입국에 따르는 문화충격 극복하기, 2006, 매리온 

넬(Marion Knell)이 저자이고, 더 구체적면서도 제3문화자녀들(TCKs)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선교사 외의 사람들을 위한 다섯 권의 책: (1) Before You Get “Home”: Preparing 
for Reentry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재입국 준비하기, 재입국을 준비하며 아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위한 책, (2) Coming “Home”: The Reentry Transition 
“본국”으로 돌아가기: 재입국 전이, 최근에 “본국”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한 책, (3) 

Reentry after Short-Term Missionary Service 단기 선교를 마친 후의 재입국,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책, (4) We’re Going Home: Reentry 
for Elementary Children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요: 초등학생 자녀들의 재입국,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책, (5) I Don’t Want to Go Home: Parent’s Guide for 
Reentry for Elementary Children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초등학생 자녀들의 
재입국을 위한 부모 가이드, 초등학교 연령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책. 모두 링크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책의 섹션들 Sections in Books. 두 권의 편집된 책 안에 재입국에 관한 여러 장이 들어 

있다.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 
성장을 위한 지원: 정신 건강과 선교에 대한 읽을거리, 1988, 켈리와 미셀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집한 이 책은 “재입국 스트레스: 귀국의 

고통(reentry stress: The pain of coming home)”과 “귀국을 환영합니다! MK 

재입국에 따르는 고통 줄이기(Welcome home! Easing the pain of MK 

reentry)”가 48-49 장에 있는데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선교 활력의 증진: 지구촌 선교를 섬기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 2002, 존 

파웰과 조이스 바워스(John R. Powell and Joyce M. Bowers)가 편집한 책으로 

국제선교훈련원(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에서 출판했다. 이 책은 “재입국: 

서론(Re-entry: An introduction)”과 “선교사 가정의 재문화적응: 역동적인 

이론(The reacculturation of missionary families: A dynamic theory)”이라는 

장을 포함하고 있다. 

 

소책자 Brochures. 재입국에 관한 세개의 소책자를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입국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reentry.htm 

 은퇴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retirement.htm 

 디브리핑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debriefing.htm 

  

인쇄된 자료 Printed sources. 출판된 소논문, 서적, 책 속의 장들의 리스트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재입국: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84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reentry.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retirement.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debriefing.htm
http://www.missionarycare.com/dbListArticles.asp?TOPICID=84


 

정신 건강 Mental Health 
 

지난 한 세기동안 선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관여해 왔지만 

그들과 선교 공동체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긴장을 유지했다. 많은 선교 단체와 소속 

선교사들은 심리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왜냐하면 행동주의, 심리 분석학, 

인본주의의 영향은 세속적이고 심지어 악의 세력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로 가면서 상담학과 심리학 두 분야에 기독교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두 분야의 전문협회가 시작되었고 급성장했다.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심리연구학회(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 [CAPS])를 

만들었고 상담가들은 미국 기독교상담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AACC] http://www.aacc.net/)를 만들었다. 정신건강과 선교에 관한 

연례학회(The annual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Missions [MHM])가 

1980에 처음 열렸고 이후 매년 만나고 있다. 21세기 초에 이르자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뛰어난 설명이 아래에 소개된 책 선교 활력의 증진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의 1-7장에 나와 있다. 

  

관련 서적 Books. 다음 세 권의 책들은 주로 정신 건강에 관한 책들이다.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선교 활력의 증진: 지구촌 선교를 섬기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 2002. 존 

포웰과 조이스 바워스(John R. Powerll and Joyce M. Bowers) 공저이며, 

국제선교훈련원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에서 출판했다. 

 Psychology for Missionaries 선교사를 위한 심리학, 2011은 로날드 코테스키가 

저자이고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함.  

 Honorably Wounded: Stress among Christian Workers 명예로운 상처: 기독교 
섬김이들 간의 스트레스, 2001. 마조리 포일(Marjory F. Foyle) 저, 모나크 북스 

(Monach Books)에서 출판. 그러나 마조리는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과 여러 해 

동안 경험을 가진 정신과 의사로서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책의 초기 편집본은 미국에서 Overcoming Missionary Stress 선교 스트레스의 

극복, 1987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책의 섹션들 Sections in Books. 네 권의 편집된 책 안에 정신 건강에 관한 여러 장의 

글이 있다. 

 Helping Missionaries C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 
성장을 위한 지원: 정신 건강과 선교에 대한 지식, 1988. 켈리와 미셀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집한 이 책에는 세 장에 걸친 “심리학적 

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에 대한 부분과 또 다른 세 장에 걸친 “선교 

단체들과 정신 건강(mission agencies and mental health)”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6-8장 및 42-44장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http://www.aacc.net/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psych


무료로 제공된다.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

ms-grow-book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선교사 케어: 
세계복음화 비용 계산하기, 1992,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편저, 윌리엄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 출판. 이 책에는 다섯 장에 걸쳐 “상담과 임상치료 

케어(counseling and clinical care)”에 대한 부분을 담고있다. 이에 관해서는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

the-cost-book-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편저. 윌리엄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 출판. 한국어 번역본은 최형근 외 

5인 공역이고,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2004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두 장에 걸쳐 

“상담/심리학적인(counselling/psychological)” 부분을 포함한다. 

 

소책자 Brochures. 정신 건강에 관한 일곱 개의 소책자가 있고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mentalhealth.htm 

 상담(Counseling):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counseling.htm 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심리 테스트(Psychological testing):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sychtesting.htm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염려(anxiety):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nxiety.htm 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우울증(Depression):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depression.htm 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공황발작(Panic attacks):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anic-attacks.htm 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수동-공격적 행동(Passive-active behavior):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assiveaggressive.htm 에서, 

한국어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볼 수 있다. 

 

인쇄된 자료 Printed sources. 인쇄된 소논문, 책자 및 책속의 챕터등 7개의 리스트가 

다음 웹사이트에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에 있다. “동료간 

상담(Peer counseling),” “염려(Anxiety),” “우울증(Depression),”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을 클릭해 보라.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mentalhealth.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counseling.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sychtesting.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nxiety.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depression.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anic-attacks.htm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passiveaggressive.htm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가족 Family  
 

20세기 동안,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선교사 후보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며, 그러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비율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랄 기회가 없었던 후보생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부로서 서로에 

대해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다.   

 

부부가 자신의 나라,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선교지의 타문화에 완전히 잠긴 상황에서 순기능 가정을 만들려는 부모의 

노력은 더욱 힘들다.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나라 사람들의 문화에 따른 행동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족 문제가 주요 

관심분야가 되었다.  

  

관련 서적 Books.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가족 문제에 관한 책들이다. 

 The Family in Mission: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Those Who Serve 
선교하는 가정: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돌보기, 2004. 레슬리 앤드류스(Leslie A. 

Andrew)가 편저하고 콜로라도주의 팔머 레이크에 있는 국제선교사훈련원(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출판 

 Families on the Move: Growing Up Overseas—and Loving it 이주하는 가족들: 
해외에서의 성장, 그것을 즐기기, 2001. 마리온 넬(Marion Knell) 저, 영국 런던과 

미시건 주의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모나크 북스(Monach Books)에서 출판. 

 Missionary Marriage Issues 선교사 부부 이슈들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marriage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Missionary Single Issues 선교사 싱글 이슈들 영어자료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singles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By Ones & By Twos: Building Successful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s and 
Singles in Ministry 혼자서와 둘이서: 결혼한 또는 싱글 사역자와 성공적인 관계 
만들기, 2008), 지니 스테픈슨(Jeannie Lockerbie Stephenson) 저, ABWE 출판. 

 Parents of Missionaries: How to Thrive and Stay Connected Whe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serve Cross-Culturally 선교사의 부모: 당신의 자녀 
또는 손주들이 타문화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번성하며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2008, 체릴 새비고우와 다이안 스톨츠(Cheryl Savageau and Diane Stortz) 

공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원전출판사(Authentic Publishing)에서 

출판.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marriage
http://www.missionarycare.com/ebook.htm#singles


  

책의 섹션들 Sections in Books. 두 개의 편집된 책에 가족에 관한 부분이 있다.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선교사 
성장을 돕기: 정신 건강과 선교에 관한 읽을거리, 1988. 켈리와 미셀 오도넬(Kelly 

and Michele O’Donnell)이 편집하고. 이 책에는 “가정 생활(family life)”에 대한 

부분이 다섯 장, “선교사 부부(missionary couples)”에 대한 부분이 세 장 포함되어 

있다. 16-20장 및 21-43장이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

book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선교사 멤버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 켈리 오도넬(Kelly O’Donnell) 

편저. 윌리엄 캐리 도서(William Carey Library) 출판. 한국어 번역본은 최형근 외 

5인 공역이고,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2004년에 출판했다. 이 책은 두 장에서 

“가족/선교사 자녀(family/MKs)”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물론, 

제3문화자녀들(TCKs)및 선교사자녀들(MKs)에 관해 앞에서 다룬 모든 자료들 역시 

여기서는 가족 이슈(family issue)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소책자 Brochures. 24권 이상의 가족 문제에 관한 소책자가 있다. 

 17 brochures about marriage issues at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 

 ‘부부 이슈(marriage issues)’에 관한 17권의 영어 소책자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 에서, 한국어 소책자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14 brochures about singles issues at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 

 ‘싱글 이슈(single issues)’에 관한 14권의 영어 소책자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htm 에서, 한국어 소책자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Aging parents is at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gingparents.htm. 

 ‘연로하신 부모님(aging parents)’의 영어 소책자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agingparents.htm에서, 

한국어 소책자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사역으로 인해 떨어져 지냄(Ministry separation)’에 관한 영어 소책자는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brochures/br_separation.htm 에서, 한국어 

소책자는 http://www.anmcusa.org/에서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인쇄된 자료 Printed sources. 출판된 소논문, 서적, 책속의 일부 챕터등 4개의 

리스트가 웹사이트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에서 이용 

가능하다. “가족(Family),” “역기능 가정들(Dysfunctional families),” “결혼 생활의 

문제(Marital problems),” “혼인 여부(Marital status),” “여성의 역할(Women’s 

roles)”을 클릭하면 된다. 물론, 선교사멤버케어는 많은 다른 문제에 관한 정보도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helping-ms-grow-book
http://www.missionarycare.com/dbTopics.asp


포함하고 있으나, 이 다섯 가지가 확실히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독자들에게 보내는 저자의 부탁. 이 장의 질문에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주세요. 이메일에 다음 

3 가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더 추가될 내용, (2) 가능한 경우 웹 사이트 링크, 

(3) “선교사 멤버케어에서 다루는 주영역은 무엇인가?”에 어떻게 더 잘 답할 수 

있을지… 저는 독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이 책을 업데이트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역자주. 한국어로는 anmcusa@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 

mailto:ron@missionarycare.com

